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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

 

검찰의 

 

철도노조 

 

파업 

 

참여자 95

 

명에 

 

대한 

 

공소 

 

취소를 

 

환영한다.

 

오늘 

 

검찰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 

 

중이던 

 

철도노조 

 

조합원 95

 

명에 

 

대한 

 

공소를 

 

일괄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13

 

년과 2014

 

년 

 

철도노조 

 

파업으로 

 

검찰이 

 

기소한 

 

파업 

 

참여자들 

 

중 

 

이미 

 

무죄가 

 

확정된 

 

사람들 

 

외에 

 

나머지 95

 

명에 

 

대한 

 

재판도 

 

종결되게 

 

되었다. 

 

그동안 

 

검찰이 

 

공소취소를 

 

하지 

 

않았던 

 

관행을 

 

고려

 

하면 

 

전향적인 

 

자세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검찰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평

 

가한다.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은 

 

헌법상 

 

기본권이다. 

 

단순파업 

 

그 

 

자체는 

 

기본권의 

 

행사일 

 

뿐 

 

범죄가 

 

될 

 

수 

 

없다. 

 

대법원의 

 

경우 

 

단순파업은 

 

전격성이 

 

없으면 

 

업무방해죄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여 

 

과거에 

 

비해 

 

진일보한 

 

해석을 

 

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껏 

 

검찰은 

 

주요 

 

노동사건의 

 

조사와 

 

처리에 

 

있어서 

 

어떻게든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기

 

계적인 

 

기소를 

 

남발해 

 

왔다. 

 

검찰의 

 

이번 

 

공소 

 

취소는 

 

이러한 

 

잘못된 

 

관행에 

 

대한 

 

반성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

 

다. 

 

우리는 

 

검찰이 

 

앞으로 

 

노동사건에 

 

관해서 

 

업무방해죄를 

 

적용하는 

 

것을 

 

자제할 

 

것과 

 

공안적 

 

시각에서 

 

벗어나 

 

균형 

 

있는 

 

법집행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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